
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

다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질렀다.

이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사실상의 선

전포고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

수 없다.

과거 일본은 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른 바 시네마현1905

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시

작으로 한반도를 강점한데 이어 아시아에 제국주의 마수를 뻗치

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.

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가 종전의 민간이나 지자체 차

원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로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해

크나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.

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반만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예로부터.

우리 어민들의 생업 터전으로서 역사적 지리학적 국제법상으로∙ ∙ 명

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,



제국주의 망상에 사로 잡혀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독

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

지 못할 만행이다.

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에 대하여 주권 침

해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

다.

1.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· ·

분명히 인정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 관련

문구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!

2.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,

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!

3. 우리는 모든 책임이 일본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

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 영유권

침탈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.


